
GIST, 김영하 작가 초청 공개강연 열어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주제로

 - GIST의 새로운 대외협력 비전 ‘나눔’의 가치 실현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특강 개최…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창의적 고찰

- 5월 21일(화) 오후 2시, 오룡관 303호에서… 선착순 270명 누구나 입장 가능

▲ 김영하 작가 초청 강연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포스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이 5월 21일(화) 오후 2시부터 3시 50분까지 약 2

시간 동안 오룡관 303호에서 김영하 작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과학기술에 ‘나눔’을 더하여 ‘지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는 새로운 

대외협력 비전을 세운 GIST가 지역민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

다.

김영하 작가는 이날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을 주제로 ▴보통의 인간은 본래 창의

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지만 예술을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진화했으며 ▴인간이 창

의적이라는 것은 오해이며 오히려 창의성을 싫어한다 ▴평범한 인간들에게 부족한 

창의성을 어떻게 예술로 보완할 수 있는지 ▴예술은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을 일깨

우는가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초청 강연을 주관한 GIST 학술정보처의 이현주 처장은 “김영하 작가의 강연

이 GIST 구성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지역민에게도 인문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유익

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GIST 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공감

하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5년 계간 ‘리뷰’에 ‘거울에 대한 명상’으로 등단한 김영하 작가는 ‘작

별인사’와 ‘살인자의 기억법’, ‘너의 목소리가 들려’‘여행의 이유’ 등 수많은 베스트

셀러를 출간했으며, 최근에는 tvN ‘알쓸신잡’, ‘알쓸인잡’ 등 방송에 출연해 풍부한 

지식과 특유의 입담으로 대중적 인기와 공감을 얻고 있다.

김영하 작가 초청 특강에 대한 문의는 GIST 학술정보팀(062-715-6082)으로 연락하

면 된다.  


